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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생존권 수호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 제기하기로

일시 : 2018. 9. 18.(화) 10:00-11:3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7. 20. 시간급 8,3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

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서 직전 5년 평균(7.4%)보다 무려 9%나 높은데, 다시 2019년 최

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한 것이다. 

2. 이러한 급격하고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등 위기에 몰리게 된 소상공

인·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

문에서 사상 최초로 다양한 업종 3만여 명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기업에서 일하다가 밀려나거나 어렵게 자

기 가게를 마련한 음식점·PC방·미용실 등으로 그 삶은 노동시간과 소득 측면에서 노

동자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3.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저

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지난 7,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참사 수준인 5천명과 3천명에 그쳤다. 이 정권이 신앙처럼 국민에게 강요

하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는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한변은 소상공인·자엽업자 및 근로자 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뜻있는 시

민들이 발족하는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과 ‘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의 취

지에 공감하고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의 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2019

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2018. 9. 1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공익소송센타장 이상철, 석동현


